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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보안법 제정을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무역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제기

* 미국은 1992년 홍콩법을 제정하여 홍콩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 하에 비자 발급, 투자 유치, 법 집행 등에서 
본토와 달리 홍콩을 특별 대우하여 홍콩이 아시아 대표 금융·물류 허브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코로나19 책임론으로 재점화된 미중 갈등이 홍콩보안법까지 확대되었으며,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기업 배제 및 제재 강화로 갈등 확대

●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反정부 활동 감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등이 주요 내용으로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표결 통과

● (미국) 홍콩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미국이 관세 및 투자, 비자발급 등에서 인정해왔던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압박에 나섬

-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금융허브로서의 역할 상실로 외국계 자본의 대거 이탈이 예상됨

 홍콩은 총수입 중 89%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 거점으로, 특히 총 수입 중 50%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對중국 수출 거점으로서 역할

홍콩의 수입 및 재수출 현황
억 달러, %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수입 ⋯ Ⓐ 5,226 5,170 5,595 6,029 5,638 

재수출 ⋯ Ⓑ 4,594 4,570 4,920 5,253 5,036 

중국向 재수출 ⋯ Ⓒ 2,473 2,481 2,681 2,894 2,797 

재수출 비중 ⋯ Ⓑ/Ⓐ 87.9% 88.4% 87.9% 87.1% 89.3%

중국向 재수출 비중 ⋯ Ⓒ/Ⓐ 47.3% 48.0% 47.9% 48.0% 49.6%

   주 : 홍콩 달러 기준으로 공시된 수치를 평균 $HK/USD로 나누어 계산 
자료 : 홍콩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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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세계 8위 수출국)은 우리의 4위 수출 대상국(중국·미국·베트남·홍콩 順)으로 중계무역 
기지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음

● 홍콩으로 수출하는 우리 제품 중 114%가 제3국으로 재수출되며 이중 98%가 중국向 물량임
(여타 주요국보다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비중이 높음)

* 홍콩은 중국 본토로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절세혜택이 있어 한국 → 홍콩 → 중국으로의 
물류이동이 활발

* 재수출 비중이 100%를 초과하는 이유는 수출액 계산 시 하역료, 보관비용, 중개 수수료 등 중개업자가 요구하는 
마크업(Mark-up) 비용이 수입액에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

주요국별 홍콩 경유 재수출 현황(2019년)
억 달러, %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해당국 → 홍콩 ⋯ Ⓐ 2,628 422 281 323 272 207 

해당국 → 홍콩 → 제3국 ⋯ Ⓑ 2,755 530 321 253 179 147 

해당국 → 홍콩 → 중국 ⋯ Ⓒ 1,109 469 276 219 112 113 

재수출 비중 ⋯ Ⓑ/Ⓐ 104.8% 125.7% 114.1% 78.4% 65.6% 71.1%

중국向 재수출 비중 ⋯ Ⓒ/Ⓐ 42.2% 111.2% 98.1% 67.8% 41.0% 54.4%

 주1 : 홍콩 달러 기준으로 공시된 수치를 평균 $HK/USD로 나누어 계산

 주2 : Ⓐ는 오른쪽 상단의 해당국으로부터 홍콩이 수입한 금액을, Ⓑ는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홍콩의 재수출액을, Ⓒ는 해당 
국가에서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재수출된 금액을 가리킴

자료 : 홍콩통계청

(1) 국제금융·무역·물류 허브로서의 홍콩의 위상

 홍콩은 금융·물류 인프라, 조세체계, CEPA협정 등 이점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홍콩을 
대중국 수출·투자 채널로 활용

● 홍콩은 안정된 환율제도(미달러와 자유로운 교환), 역외 위안화 중심 역할 선점, 낮은 법인세 
등 세제상 이점 등으로 아시아 금융 중심지임

* 이자, 배당, 양도소득에 비과세이며 상속세·증여세도 없고 주요국에 비해 낮은 세율 유지

● 또한, 홍콩은 중국 남부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동시에 자유무역항(Free Port) 정책에 
따른 물동량 창출 능력, 공항, 항만 등 우수한 물류 인프라 보유

* 16.5%의 낮은 법인세율(한국 22.0%, OECD 평균 23.4%), 선진화된 금융시스템 구축

* CEPA 협정에 의거 무관세 수출 가능 및 상품·법률·물류·의료 등 48개 서비스 분야 개방양허

* 항공화물 세계 1위,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등 아시아 물류허브

* 결제통화 편의성과 부가가치세(최대17%) 환급으로 홍콩 수입상의 구매비용 절감과 함께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 확보 가능

03.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시 우리 수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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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수출 영향

 그간 누려왔던 홍콩 활용의 이점이 약화되면서 우리 수출에 타격 불가피

● 향후 금융(환율)·서비스·투자·물류 경로를 통한 영향까지 고려할 경우 홍콩의 허브 기능 약화에 

따른 국제경제에 대한 영향은 더 클 것임

❶ [단기] 홍콩의 허브 기능 약화(가능성 높음)

 (미국의 對홍콩 특별무역지위 철회시) 미국이 중국에 적용중인 보복관세*가 홍콩에도 즉시 

적용되어 홍콩의 對美 수출에 부정적

* 홍콩의 특별무역지위가 철회될 경우 기존 1.6%의 對美 관세가 최대 25%까지 확대 가능

● 다만, 우리나라가 홍콩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1.7%(2019년)에 

불과하여 수출 영향은 제한적

우리나라의 홍콩 경유 미국 재수출 비중
백만 달러, %

  2018 2019

한국 → 홍콩⋯Ⓐ 35,532 28,096

한국 → 홍콩 → 미국⋯Ⓑ 300 486

재수출 비중(Ⓑ/Ⓐ) 0.8% 1.7%

 자료 : 홍콩통계청

 (미국의 대홍콩 제재 강화시) 홍콩을 중계무역의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경우 단기 

수출차질 발생 및 중국으로 직수출 전환 불가피

* 우리나라는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비중이 98.1%로 대만 다음으로 높음

● (수출 전반) 물류 허브 기능 축소에 따른 비용 상승 → 수출경쟁력 약화

● (반도체) 중국 직수출로 전환이 가능하나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물류비용 증가, 대체 항공편 확보까지 단기적 차질 예상

반도체 업계 의견 조사결과

반도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관세이며 직수출에 애로가 없음. 홍콩은 좋은 입지로서 물류창고로 활용도가 높음. 

홍콩 중계무역을 제재하면 심천*으로 직수출 또는 대만에서 중국 대륙으로 우회 수출할 수도 있고 이 경우는 물류

비용이 조금 증가하는 정도지 큰 문제는 없음

* 심천에는 화웨이(huawei), 비야디(BYD) 등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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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재)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의 품목은 중국의 통관·검역이 홍콩에 비해 까다로워 수출

물량 통관시 차질 우려

* 다만, 최근에는 홍콩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검역이 강화됨에 따라 홍콩 경유 이점이 반감되어 중국 직수출 

및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❷ [중·장기] 홍콩의 허브 기능 상실(가능성 낮음)

 中(국가보안법 제정), 美(특별지위 철회) 등 양국의 조치가 강대강 대치로 장기화 될 경우 홍콩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 확대

● 최악의 경우 중국계 홍콩판매법인 철수 및 금융 허브(금융조달 용이·외환거래 자유)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홍콩 경유 재수출에서 중국 직수출로 전환될 경우 바이어의 구매비용 부담 증대

● 현재 미국의 對中 제재가 시스템반도체에 국한되어 있지만 향후 우리 주력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 對홍콩 수출 중 70%가 반도체(메모리반도체 비중은 79.5%, 시스템반도체는 18.8%)

❸ [긍정적 효과] 미·중 갈등의 확대에 따른 기회요인

 미·중 갈등의 확대로 중국이 홍콩을 경유한 대미 수출길이 막힐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있어 상대적 경쟁 우위 확보 가능

●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로 수출경합이 높은 석유화학, 가전, 의료·정밀광학기기, 철강제품, 

플라스틱 등에서 우리 수출의 반사이익 기대

 현재 미국의 對中 제재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스마트폰,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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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對홍콩 수출입 실적
백만 달러, 증감률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1~4월

수출
27,256
(△1.8)

30,418
(11.6)

32,782
(7.8)

39,112
(19.3)

45,996
(17.6)

31,913
(△30.6)

10,307
(△0.8)

수입
1,750
(△9.3)

1,493
(△14.7)

1,615
(8.2)

1,879
(16.4)

1,997
(6.3)

1,780
(△10.9)

525
(△16.8)

수지 25,506 28,925 31,167 37,233 43,999 30,133 9,783

 우리나라 5대 수출 대상국(2019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증감률

전체 542,233 100.0% (△10.4)

1위 중국 136,203 25.1% (△16.0)

2위 미국 73,344 13.5% (0.9)

3위 베트남 48,178 8.9% (△0.9)

4위 홍콩 31,913 5.9% (△30.6)

5위 일본 28,420 5.2% (△6.9)

 자료 : 한국무역협회

 對홍콩 품목별 수출입 실적(2019년, MTI 3단위 기준)
백만 달러, 비중 %

수출금액 수입금액

품목 금액(비중) 품목 금액(비중)

1 반도체 22,287(69.8) 반도체 935(52.5)

2 석유제품 1,096(3.4) 컴퓨터 162(9.1)

3 화장품 928(2.9) 금·은 127(7.2)

4 컴퓨터 696(2.2) 무선통신기기 71(4.0)

5 합성수지 585(1.8) 어류 48(2.7)

6 선박 584(1.8) 동제품 38(2.1)

7 금·은 476(1.5) 그림 31(1.7)

8 기구부품 421(1.3) 축전기 22(1.3)

9 무선통신기기 379(1.2) 광학기기 18(1.0)

10 광학기기 317(1.0) 플라스틱제품 18(1.0)

 자료 : 한국무역협회

참고 대홍콩 수출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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